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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5월호 특집 ❷ Key Player� 마시모데카를로

갤러리 마시모 데 카를로는 한때 약사로 일했던 특이한 이력의 
소유자. 이탈리아 브레시아에 있는 피에로카벨리니갤러리에서 
근무하며 갤러리스트로 거듭났다. 1987년 옛 직장에서 존 
암리더의 첫 밀라노 개인전을 기획해 기획자로서 호평받고, 
같은 해 밀라노에 갤러리를 설립했다. 벤투라가에 있는 창고형 
화이트큐브에서 처음 선보인 전시는 스위스작가 올리비에 모세의 
개인전. 마시모데카를로는 30여 년간 존 암리더, 루돌프 스팅겔, 
야니스 쿠넬리스 등의 기성작가를 비롯, 엘라드 라스리, 라시드 
존슨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진작가를 동시에 소개하는 
전략을 취했다. 현재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 47명은 유럽과 
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, 전반적으로 회화적이고 표현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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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스처가 살아있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. 20여 년 밀라노에만 
머무르다 2009년 런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. ‘칼슨갤러리’라는 
이름 아래 댄 콜런, 조쉬 스미스, 토니 루이스와 같은 신진 
미국작가를 소개하는 데 힘썼다. 3년 뒤 2012년 메이페어 지역의 
3층짜리 타운하우스를 개조해 마시모데카를로 런던 지점을 
정식으로 재개관했다. 아트바젤 홍콩 선정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
중국 본토 및 홍콩과 지속해서 협력해오다, 2016년 3월 아트바젤 
시즌에 맞춰 홍콩 페더빌딩에 새 공간을 열었다. 같은 해 밀라노 
두오모 근처의 18세기 귀족저택 안에 2호 갤러리를 선보였다. 
저택의 대리석과 샹들리에를 살린 고풍스러운 공간이 특색. 최근 
이탈리아 건축가 피에로 포르탈루피가 설계한 카사 코르벨리니 
바서만을 추가로 매입해 2019년까지 본사 및 전시공간으로 
탈바꿈할 계획이다. 4월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점을 론칭했다. / 
한지희 기자

존 암리더 <무제> 벽화 2017 / 갤러리의 2017~18 시즌 프로그램 첫 

전시로 존 암리더의 개인전 <Better, Quasi>가 열렸다. 1987년 갤러리 설립 

직전 마시모 데 카를로가 기획한 작가의 개인전 30주년을 기념하며, 밀라노 

벤투라점에 당시 전시를 재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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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그 에잇컨 <나의 속> 마시모데카를로 홍콩점 전경 2018 / 도시화, 
국제화된 동시대에 소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해온 더그 에잇컨. 그의 

홍콩 첫 개인전이 5월 19일까지 열렸다. 거울, 알루미늄, 콘크리트 등을 

재료로 만화경적 시각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을 출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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